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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에서 지엽 제거 및 차광, 이삭 차광이 다른 시비 조건하에서 광합성 산물 전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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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 작물 생산의 양적 증가에는 질소시료의 사용이 작물수량 증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재배적인 측면에서

도 질소 추비는 밀의 유효분얼을 증가시켜, 이삭당 입수 증수 및 종실의 등숙률 향상을 가져왔다. 이는 잎에 의한 광합성 능력

이 향상과 그에 따른 광합성 산물의 이삭 전류 개선과 낟알의 양분 수용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추비에 의한 작물의 광합성 능력 및 저장 능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대학교 부속 농장에 2017년에 수확한 조경밀 품종을 2017년 10월 30일에 주간거리 25cm으로 세조파 

하였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으로 질소는 10a 당 3.6kg 기비로 시용하였다. 추비는 추비 무시용과 추비 시용 조건으로 나누었으

며, 추비 처리는 다음해 3월 10일과 4월 10일에 각 각 10a 당 4.23kg으로 시비하였다. 광합성소스 처리는 밀 출수기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여 추비 조건에서는 무차광, 지엽 차광, 지엽 제거, 이삭 차광과 지엽+이삭 차광으로 처리하였다. 조사는 차광 

처리 후 일주일마다 지엽과 상위엽으로 각 각 나누어, 엽록소 함량(SPAD), 엽록소 형광(Fv/Fm), 엽의 반사율(transmitance)과 

광합성률, 증산률, 기공전도도를 측정하였고, 지상부 건물중, 이삭, 종실껍질, 종실의 생체중과 건물중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처리 14일차 지엽 차광과 지엽+이삭 차광 처리 지엽의 엽록소 함량(SPAD)은 추비 처리 지엽 엽록소 함량에 대비하여 각각 

20.5,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21일차 지엽 차광과 지엽+이삭 차광 처리 최상위엽의 엽록소 함량은 각 각 32.2, 

33.2로 지엽 제거 처리 최상위엽 엽록소 함량보다 각 각 8.6, 9.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14일차 지엽 차광과 지엽+이삭 

차광 처리 최상위엽의 엽록소 형광(Fv/Fm)은 지엽 제거 처리 최상위엽의 엽록소 형광보다 각 각 0.027, 0.018 높게 나타났지만 

처리 14일차 광합성률은 지엽 제거 처리 최상위엽이 지엽 차광과 지엽+이삭 차광 최상위엽 보다 각 각 0.43μmol/m2/s, 1.50μ

mol/m2/s 높았고, 처리 14일차 지엽 제거 처리 건물중은 지엽 차광과 지엽+이삭 차광 시 건물중보다 분얼당 각각 0.16g, 0.18g 

증가, 처리 21일차 지엽 제거 처리 종실중은 지엽 차광 및 지엽+이삭 차광 처리 종실중보다 각각 천립중 기준 4g과 5g 증가하였

다. 이는 지엽 차광이 주변 잎들의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미쳐, 잎에서 종실까지의 전류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처리 28일차 지엽 차광 처리시 종실 천립중은 이삭 차광 처리에 비해 5g 정도 감소하였다. 지엽 차광 처리시 이삭 껍질 

건물증은 이삭 차광 처리 이삭껍질 건물중보다 천립 기준 5g 높았고, 지엽 차광 처리 이삭 건물중은 이삭 차광 처리 이삭 건물

중보다 0.17g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밀 까락 및 껍질 부분이 광합성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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